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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인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

불편해 하는 것이 있다. 바로 미국

이 국제표준인 미터법을 사용하지 

않는다는 것이다. 

“내 키는 five ten, 몸무게는 165 

lbs ”라고 소개한다면 미국 생활

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

이해하기 힘들다. five ten은 5피트 

10인치, 165 lbs는 165파운드라고 

밝힌 것인데 이를 미터법으로 환

산하면, 180㎝와 약 75㎏이 된다.

어디 이뿐일까? 신발사이즈는‘9’으로, 우유나 주스

는 0.26gallon, 기온은 86℉로 쓴다. 미국 사이즈 9는 

미터법 크기로 270㎜, 0.26gallon은 1ℓ, 86℉는 30℃

가 된다.  스포츠에서는 야드미터법 사용이 일상적이

다. 미식축구 경기장에는‘야드(yd)’가 큰 글씨로 표기

돼 있고, 야구장에서는 투수가 공을 던지면 볼스피드가 

‘99mph(mile per hour)’라고 표기한다. 자동차 계기판

에도 마일과 킬로미터를 함께 표기한다. 그렇다면 미국

은 왜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? 

그 답은 단순하다.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고, 야드파운

드법에서 미터법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투입

돼야 하기 때문이다. 굳이 국제적으로 단위를 사용해야 

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마다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

그만이라는 것이다.

그렇지만 앞서 예를 든 경우처럼 미터법이 국제표준화

된 상태에서 미국만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

나라 사람들이 겪는 불편도 적지 않다. 대표적인 경우

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지역에선 속도제한 표지판이

다. 이 표지판을 잘못 이해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

가 적지 않다. 같은 속도라도 미국에는‘마일(ml)’로 표

기된 표지판이 서있고, 캐나다에는‘킬로미터(㎞)’로 표

기된 표지판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. 

미국도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아 큰 

피해를 당하기도 했다. 1999년 9월, 

미 항공우주국(NASA)의‘화성 기후 

궤도선’(MCO, Mars Climate Orbiter)

가 286일의 우주 비행 끝에 화성에 

접근했지만 궤도 진입을 코앞에 두고 

추락한다.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, 미

터법을 사용하는 NASA와 달리 궤도

선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사는 야드

파운드법을 사용해 데이터에 오차가 

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.

사실 미국도 여러 차례 미터법으로 바꾸려고 노력했

지만 번번이 좌절됐다. 1975년에는 미국 의회가 미터법

을 우선적으로 쓰는‘미터법 전환령’을 통과시키기도 

했다. 그러나 굳이 익숙한 야드파운드법을 두고 익숙하

지 않은 미터법을 도입하는,‘쓸데없는 짓’을 하느냐는 

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, 미국 연방이 각 주에 미터법

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까지 

오게 된 것이다. 

미터법 도입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은 미터법 도입론자

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고 자신들이 전세계와 다

른 도량형을 쓴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자랑거리로 삼기

도 한다. 반면 미터법 도입론자들은 반대론자들을 미국

을 세계에서 뒤쳐지게 하는 멍청이들이라고 반박한다. 

전세계는 올해 5월 20일부터 새롭게 정의된 표준단위

를 사용하게 된다. 국제단위계(SI)가 미터법을 기준으로 

확립한 도량형 체계인 초(s, 시간), 미터(m, 길이), 킬로그

램(㎏, 질량), 암페어(A, 전류), 켈빈(K, 온도), 몰(㏖, 물질

의 양), 칸델라(㏅, 광도) 등의 기본단위를 사용하는 것

이다. 

그럼에도 미국만 야드파운드법을 계속 사용할지 주목

된다.

미국은 왜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을까?


